
GIST, 제56회 아카데미 조찬포럼 개최
진옥섭 담양군문화재단 대표 초청해

전통예술의 가치와 의미 되새겨
- 전통예술 공연기획자 진옥섭 대표, 전통춤과 예인의 삶 주제로 강연… 지역 기업인 

50여 명 참석

▲ GIST아카데미가 3월 24일(월) 오룡관에서 3월 조찬포럼을 개최하고 있다.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지난 3월 24일(월) 오룡관에서 담양군문화재

단 진옥섭 대표이사를 초청해 제56회 GIST아카데미(원장 김재관) 조찬포럼을 개최

했다고 밝혔다.

이날 포럼에는 광주·전남 지역의 기업인 약 50여 명이 참석했으며, ‘노름마치(고수)

를 찾아서’를 주제로 강연한 진 대표는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전통예술의 

가치와 의미를 전달했다.

진옥섭 대표는 어린 시절 연극을 통해 문화예술에 첫발을 내디딘 후, 탈춤을 계기

로 전통예술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.

이후 KBS <굿모닝 코리아> PD로 활동하며 국악 프로그램 등 대중과 전통을 잇는 

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했다. 1996년에는 공연기획사 ‘축제의 땅’을 설립해 <남무_춤

추는 처용아비>, <여무_허공에 그린 세월> 등 다수의 전통예술 공연을 선보였다.



특히 2006년에는 <풍물명무전>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선정하는 ‘올해의 예술

상’을 수상하며 공연예술계에서 입지를 다졌고, 이듬해인 2007년에는 전국을 돌며 

만난 전통예술인들의 이야기를 엮은 책 《노름마치》가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큰 반

향을 일으켰다. 현재는 고향인 담양에 머물며 담양군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재직 중

이다.

진 대표는 ‘노름마치’라는 용어에 대해, 공연을 뜻하는 ‘노름’과 ‘마치다’의 의미가 

결합된 말로, 놀이를 마무리할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갖춘 최고의 예인을 가리키는 

남사당패의 은어라고 설명했다.

그는 전국을 돌며 기생, 무당, 광대, 한량 등 전통예술의 전승자들을 찾아 발굴하

고, 이들을 무대에 세우기까지의 여정을 소개했다. 아울러 사라져가는 전통예술 공

연을 복원하고 재조명하기 위한 노력과 그 안에 담긴 깊은 문화적 의미를 강조했

다.

강연 말미에는 호남과 영남 지역의 전통춤을 비교하며, 실제 장구 반주에 맞춰 춤

사위를 직접 시연하는 시간도 마련됐다. 진 대표는 “영남의 춤은 굿거리 장단을 바

탕으로 역동적으로 전개되며, 호남의 춤은 느림의 미학이 돋보인다”고 설명하며 지

역별 전통의 특색을 흥미롭게 풀어냈다.

그는 “전통춤은 단지 기술이 아니라, 그 사람의 생애와 시대, 슬픔과 기쁨이 녹아

든 삶의 언어”라며 “무대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그 예술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, 그

들의 삶을 다시 무대에 올리는 마음으로 춤을 찾고, 사람을 찾아 왔다”고 전통예술

을 발굴하며 느낀 소회를 전했다.



▲ 담양군문화재단 진옥섭 대표이사가 GIST아카데미 3월 조찬포럼에서 ‘노름마치(고수)를 찾아서’

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.

한편, GIST의 비학위 교육과정을 주관하는 GIST아카데미는 대표적으로 기술경영아

카데미(GTMBA)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. 매년 3월, 5월, 6월, 9월, 10월 마지막 

주 화요일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지역 기업인과 동문들을 위한 조찬

포럼을 개최하고 있다.


